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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충현기도원에서 음악캠프가 열립니다. 현재 충현음악얘} 

데미에서는 300여 명에 가꺼운 학쟁들이 다양한 종류의 클래식 악기를 배 

우고 있는데， 이번 음악캠프는 이들의 영생과 음악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강사가 지도할 악기별 마스터 클래스 및 생악(성인 

및 어린이) 클래스는 기본이며， 11월 20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교인 찬양축 

제U인 1~7l)를 준비하는 오케스트라 연습이 최초로 진행될 예정업니다. 특 

히 첫날저녁에는야외음악회(20:00)를마련했으니 시간이 되시는생도님들 

은기도원으로 오시어 여름날 저녁， 십자가보혈로충만한찬양의 은혜를 느 

껴 보시기 바랍니다. 충현음악아카데미에서는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해 드리 

고 있으며， 최근에 완공된 본당 지하1충에 있는 소모입 장소가 새 연습실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구속의 은혜를찬종하며 배우는충현음악-o}카떼 

미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소리로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시 33:3). 
떨의/ 충현음악0/7.떼미(내전 259) 

메시아의 축을휩 

예수님이증꺼하서는 

자신의모습 

2011 년 8월 7일 

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님을 잡기 위한 신호였던 유 

다의 입맞춤에 대해 요한복 

음이 어떻게 기술했는지 살 

펴보자. 사도 요한은 유다의 

입맞춤에 의해서 수동적으 

로 꿀려 가시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벼리노라”는 말씀처럼 능 

동적으로 앞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요 

1O:17~18).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유다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다. 사도 

요한은 불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복음서외는 달리， 사도 요한은 켓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혜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요 18:4).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옹 유다를 

비롯한 무리를 향해서 껴희가 누구를 찾느대’고 담대히 말씀하셨던 것 

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정작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였다(요 5:18). 

경건한 종교지E뚫을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이 찾는 예수님은 나사 

렛 예수’ 였다. 메시아예수가아니었던 것이다. 나사렛은당시 유대지역 

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었다. 시골 출신， 거기에다 비천한 목수 

의 아들이었던 청년 예수가행한일은당시 사회지도층이었던 종교지도 

자들이 보았을때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것이었다. 모든유대인들이 가 

장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 

문이다(요 7:1,19,25,30, 8:37， 4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은 종교지도자들이 세운 전통과 권위를 깨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의 명예와 전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히 찾아다녔 

다(요 10:39, 11:8,56).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찾 

아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요 7:34). 메시아 예수가 아닌，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골 출신의 청년 예수를 찾는 지들을 향해서 예수님 

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 

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요 8:21).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제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잘 지켜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요 13:33). 오직 

은총의 자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 

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요 20:15). 이것이 예수 

님이 증거하시는 자신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과는 전 
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방인들이었다. 느부갓네살(단 3:28), 벨사살(단 

5:29), 다리오(단 6:26), 고레스(스 1:3) 등 이방 국가의 왕들， 나아만(왕 

하 5:15)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마 2:2)이 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 유/잉목시님이 실교하λ/는 월요새벽기도회가 내일β을!) 새벽부터 징상적으로 

진링도/니 많은 잠석을 바랍니다 새벽 4시 %분부터 잔앙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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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44)It was now about the sixth hour, and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4.γÌJr the sun stopped shining. And the curtain 01 the temple was torn in twO. 

(46)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 ather, into your hands 1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Luke 23:44-46) 

T oday s B|b|e verses te|| US that for three hours ddtu미띠뼈Jrlr 

bri때|빙gφh바1πt엄es앙t P떠aπ of day, the sun was obscured and the holy fabric 

that separated God’s mighty presence from man was ripped in half. 

These two events are incredibly amazing! How can the sun shut 

down between 12:00 p.m. and 3:00 p.m.? How can one piece of 

cloth separate from top to bottom into two parts without human 

intervention? God controlled both occurrences. He caused the sun 

to stop producing sunshine and He destroyed the curtain separating 

the Holy of Holies from the rest of the Temple. It was literally a ve이 

dark and ominous time, worse than a tsunami or atomic bomb 

explosion . Everyone, the Roman soldiers, the scribes, Pharisees, 

and general public were ve마 frightened at these things that were 

happening. At this time, Jesus cried out loud, " Father, into Your 

hands 1 commit My spirit"(Lk. 23:46) . This prayer given before His 

death, before His last breath, was persona l. When we look inside 

this prayer we can find one amazing thing, assurance! 

We can all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our Heavenly Father. 

Can you imagine at the time the Son of God lost his power He still 

had assurance? Jesus Christ had assurance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God created us for fellowship with Himself. 00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Jesus? You ’ re not in 

control of what happens, so no matter what disaster comes your 

way you can go to Jesus. Our fellowship with God was broken by 

the fall of humanity into sin ,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Gen . 2:17) . We ate of it, and now we surely die, but 

Jesus came to pay our debt of sin to restore us to God. Humans are 

more than body and mind, “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1 

Thes. 5:23). Our body, spirit, and mind all require relation with God. 

Our bodies make us world conscious , our souls make us self 

conscious, and our spirits make us God conscious. Jesus died to 

restore our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and He gives us new life 

through spiritual rebirth , “ As for you ,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 (Eph . 2:1 ~2) . 

We come into a personal 

trusts no matter what. When we accept Jesus Christ, we become a 

child of God, “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Jn. 1 :12). 

Receiving Christ by faith makes us ch ildren of God . This new 

relationship makes us part of God's family, so that fellow believers 

become our sisters and brothers. Jesus commands us to loveone 

another as He loves us. Are your practicing such love? 00 your eyes 

seek what your brothers and sisters need? Through Christ. the 

many promises of provisions become ours. Our Heavenly Father is 

extremely powerful and rich , and He is more than able to provide 

whatever you need. 00 you believe it, or do you complain about 

how God doesn’t give you this or that? Where is yo.ur faith? What 

kind of relationsh ip do you really have with the Heavenly Father? If 

you have true faith , you can confess the same as Jesus. Please 

understand that no religious act can bring about thisnew 

relationship, only faith in Christ, "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 so that no one can boast"(Eph . 2 : 8~9) . No 

religion can make this offer to you ; it is a free gift to al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 How great is our God? How blessed are His 

children? 

We can have abs이ute assurance about life after physical death 

Jesus prayed for Himself, "Father, into Your hands 1 commit My 

spirit" (Lk. 23 :46) . 00 you know this faith? 00 you understand its 

immeasurable depth of assurance? There are many, many lessons 

here. Jesus was in full command in His last moments. He 

maintained a perfect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He had complete 

reliance upon His Father for everything beyond earth. His death was 

entirely voluntary. He completely submitted to His Father’s wil l. He 

triumphed over death . He experienced perfect peace in death . His 

last prayer expressed the destination of His human spirit. He did not 

die as a martyr, but as the Savior in God ’s plan! What blessed 

assurance! He came to die not just as a moral example, but more 

so as a substitute for sinners. He fulfilled His mission as called by 

the prophet’s of Scripture . He displayed all of God’s love and 

righteousness. 

My dear friends, do you have assurance? 1 know you belong to 

God, and that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but do you 

have the kind of fellowship with Him that is reassuring? Please 

come in faith to the One who died for you and become a child of 

the Heavenly F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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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신 

(44)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벼지 내 영혼을 아벼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하신 후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44----46) 
갱생관육사 

오 늘의 본문 말씀은 7냄 밝아야 할 낮에 3시간 동안 태양01 빛을 잃 

었던 일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부터 인간을 떼어 놓았던 휘 

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믿을 수 없 

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정오와 오후 3시 사이에 태양이 빛을 잃 

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개입 없이 천 조각 하나가 위로부터 아래 

로 찢어져 두 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에 개입하셨 

습니다. 그분은 태양을 조정하여 빛을 멈추게 하셨고， 지성소와 성전의 나 

머지를 분리하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 때는 쓰나미나 원자폭탄의 폭발 

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야말로 매우 암울하고 불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로인하여로마군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중들등모든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까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녹 23:46). 예수께서 최후의 숨을 내 

쉬기 전 죽음을 앞두고 드리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를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화목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힘을 잃으셨을 때에도 여전히 확신을 잃지 않으셨음 

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신 

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됩니다. 이 새 

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며 동료 신자들은 우 

리의 형제와자매가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그분께서 우리를사랑하시 

듯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찾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공급하심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최고의 능력자이시며 부요하십니다. 그 

분은 여러분의 필요 그 이상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 

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안 주신다고 불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와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이 새로운 관계를 가져올 수 없으 

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 

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 

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 

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엠 2:8~9). 어떤 종교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 

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총이 얼마나 릅니까! 

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예수님께로 가 우리는 육신적 죽음 이후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깨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 

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 

드시 죽으리라하시니라?' (창 2:17) . 이 죄로 인해 지금의 우리는반드시 죽 

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값을 치루심으로 하나님 

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 

는 그 이상의 역사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옹전히 거룩하 

게 하시고 또 너회의 온 영과 흔과 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렴하 

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끼살전 5:23).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을 의식하게 하 

고， 우리의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 

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 

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 거듭남을 통한 

새 삶을 주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그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풍조를따르고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엠 2:1~2). 

그리스도같은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 

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치 어린 아이 

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 

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에 부탁하나이다?' (녹 23:46). 여러분은 이 믿음을아십니까? 이 말속에 담 

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확신을 이해하십니까? 수많은 가르침들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습니 

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의 죽 

음은 완벽하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아버지의 뭇에 순 

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 

여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분이 인간으 

로서 가졌던 영이 마침내 어디에 도달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순교자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세주로서 죽으셨습 

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확신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 

로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의를 보여주셨 

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까? 부디 여 

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힘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 

오.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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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장소 특징 성구 

나병환자 갈랄리지방 병자를 향한 주님의 연민이 강조됨 마 8:2-3 ; 막 1:40- 42 ; 녹 5:12-13 

백부장의하인 가버나움 이방인의 믿음이 두드러짐 마 8:5- 1 3 ; 녹 7:1-10 

베드로장모의열병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5η} 치유된 직후 예수님 일행을 섬김 마 8:14-15 ; 막 1 :30- 31 ; 녹 4:38-39 

중풍병자 가버나움 친구들과의 믿음과 우정 ， 열정이 강조되고 마 9:2-7 ; 막 2:3- 12 ; 둑 5:18-25 

주님의 죄 사하시는 능력이 강조됨 

훌훌 혈루증앓는여자 가I::l~나움 예수를 향한 여인의 간절한 심정 강조됨 마 9:20-22 ; 막 5:25-34 ; 둑 8:43-48 

채 두맹인 가버나움 자신의 믿음대로 치유받음 마 9:27-31 

혁 한쪽손마른사람 갈랄리회당 안식일논쟁을일으킴 마 12:10-13; 막 3: 1 -5 ; 녹 6:6-10 

휠 바디매오와다른한맹인 여리고 끈질긴 간정으로 치유받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 마 15:29-31 .; 막 7:31-37 

뱅 귀먹고말더듬는자， 맹인 갈랄리바다근방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의 친밀한 동작이 두드러짐 마 20:29-34 ; 막 10:46-52 ; 녹 18:35-43 

II 뱃새다의맹인 뱃새다 두번안수하여고치심 막 8:22-26 

유 수종병든사람 바리새인지도자의짙 바리새인의 집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심 녹 14:1-6 

열명의나병환자 사마리아와갈렬리사이 치유된 자 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림 녹 17:11 - 19 

귀잘런말고 갯서|마네동산 원수까지도고쳐주심 녹 22:50-51 

왕의신하으|아들 가나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고쳐 주심 요 4:46-54 

베데스다못가의병자 예루살램 38년의 오래된 질병도 단숨에 고치심 요 5: 1 -9 

날때부터맹인된사람 예루살램 나면서된병자도고치심 요 9: 1 -41 

두귀신들린자 거라새가다라) 돼지떼 몰사 사건이 뒤따라 일어남 마 8:28-34 ; 막 5:1-15 ; 녹 8:27-35 

행심쩍 귀신들려말못하는사람 가버나움 바리새인들의비방을받음 마 9:32-34 

휠판 귀신들려눈멀고말못하는사람 갈릴리지방 바리새인들의 비밤을 받음 마 12:22 ; 녹 11 :14 

지유 귀신들린가나안여인의딸 두로 이방인도치유해주심 마 15:21 - 28 ; 막 7:24-30 

및 간질하는소년 변화산근방 아비으|밍음을보고치유해주심 마 17:14- 18; 막 9:17-29 ; 녹 9:38-43 

혹사 회당의귀신들린자 가버나움 귀신들이예수를알아봄 막 1:23-26 ; 녹 4:33-35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 갈렬리한회당 18년 된 귀신을 단숨에 쫓으심 녹 13: 11 -13 

Xt 
풍랑을잔죠버|하심 갈랄리바다 자언에대한제어능력 마 8:23-27 ; 막 4:37-41 ; 녹 8:22- 25 

여‘-
오천명을먹이심 갈럴리바닷가 이적의 능력과 사랑의 조화 마 14:15-21 ; 막 6:35-44 ; 녹 9:12-17 ; 

면 
요 6:5- 1 3 

앙 
물위를걸으심 갈렬리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심 마 14:25-27 ; 막 6:48-51 ; 요 6:19-21 

얘 
사천명을먹이심 갈럴리바다 이적의 능력과 사랑의 조화 마 15:32- 38 ; 막 8:1-9 

대 
물고71 입속어써돈을꺼내라명챔 가버나움 제자들에게 전지 전능성을 입증하심 마 17:24-27 

한 
무화과나무를 마력| 하심 예루살램 심판의 능력이 되심을 암시하심 마 21 :18-22 ; 막 11 ’ 12-26 

。|
많은물고기를잡게하심 갈릴리바다 베드로가 “나는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함 녹 5:1-11 

혁 
물로포도주를만드심 가나 죄로 깨어진 인간의 흔인잔치를 완성하심을 보여줌 요 2: 1 -11 

부활후많은물고기를잡게하심 갈렬리바다 저|자들에게 부르심과 소명의 확신을 주시기 위합 요 21:1- 11 

At 야이로의딸 가버나움 죽음을잠으로묘사하심 마 9:18-25 ; 막 5:22-42 ; 녹 8:41-56 
망 

나인성과부의외아들 나인 과부를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하심 녹 7:11-16 
극 
록 나사로 버|다니 부활이요생명이 되심을보여주심 요 1 1 :1- 44 . 



2이 1 년 8월 7일 @ 

언어 : 몽끌어 

보고 
。 를 

워지 : 중앙 아시아 고원지대 북부 

수도 · 울란바토르 (Ulanbator) 

기후 : 대륙성 기P안랭건죠암) 

계절 기온차 극심 (-35- + 25 0C) 

종교 : 라마불교 50% , 우교 · 샤머니를 44% 

이슬람교， 기독교 소수 

주깐중현 

동말레이시아에 

전하다 

( 11교구 3 팀) 

진정한장을 

저111 62호 

1.기를정보 

• 몽골은 13서|기 초 징기스칸이 몽골 대제국을 건설하연서 

세계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으나 1b88 년 성나라에 정복 

당하며 ‘외몽골’ 이라고 불렸다. 우리냐라와는 1QQO년에 

정식 교류를 시작하였다. 

• 몽골은 남안의 1b배의 크기로 국토 선체의 평균 해발 고 
도가 약 1 ， bOOm에 이르는 고원 국가이다. 남부의 3분 

의 1은 고비 사막 (Gobbi Desert) 이고 사막와가 급속하 

게 조|앵되고 있으며 , 몽골의 기우는 대륙성 기우로 겨울 

과 여름의 온도자가 극심하다 

• 몽골의 교회 수는 니50여 개이며， 어린이 포암 선제 교인은 약 니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어린이들과 젊은증이 복음을 잘 영접하는 편 
이다. 몽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랴마불교와 샤머니음을 종교로 가 

지고 있다 . 기독교인은 2%어| 불과하여 적국적인 선교가 멸요안 나라 
이다. 

2. 신교힌명생횡 

•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몽골에 5개 팀이 다녀왔고， b개 팀이 훈련 웅이다 . 2008년부터 정부 

가 교외를 통제하여 많은 교외의 등록을 쥐소아고 약 2 ， 000영의 선교사를 주방안 실정이 

다. 도십에서의 노방 선도는 자제가 멸요하고， 지방의 시끌과 케르(선막집)의 죽호 선도는 

별 문제 없다. 

3. 기도제륙 

• 휘지의 자르강(서하목자교외) 서교사와 ~I재곡(잔빙하능나 
L' '-i!'L. L ,'-" L..-" L > >^ • '" 

랴교외) 선교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 

• 몽골에 전안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냐 많은 교 
회가세워지도록. 

• 몽골에 이단(몰몬교， 통일교)들이 성앵하고 있는데 오직 십 
자가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 단기선교를 준비아는 팀원들이 주님 의 마음S로 영온을 사랑 
아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아도록 . 

지난주에 도착안 섣교팀 (1 4개 팀) 

기 간 팀 팀장 

7월 25일(월) - 8월 2일(화) 1교구 2팀 김 욱 

7월 26일(화) - 8월 3일(쉬 13교구 1팀 이싱배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1 교구 2팀 김영희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2교구 2팀 배종록 

7월 26일(화) - 8월 3일(쉬 24교구 3팀 저o으L!.흔εg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5교구 2팀 유종석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5교구 3팀 닝~W~ 

7월 29일(금)-8월 5일(급) 10교구 3팀 오영선 

7월 29일(금)-8월 6일(토) 9교구 3팀 소<>므L!.시...，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 8교구 2팀 키디여。z히-

7월 29일(금) - 8월 6일(토) 22교구 1 팀 김재호 

8월 1 일(월) - 8월 6일(토) 고등부 3팀 기g서。Tλ 

8월 1 일(월) - 8월 6일(토) 고등부 4팀 류동원 

8월 1 일(월) - 8월 6일(토) 정년1부 3팀 이송미 

단11선쿄팀을위해서 

꼭 11도해주세요 

이번 주에 출발짜는 섣교팀 (6개 팀) 

기 팀장 

정혜진 
님 fojA~ 
...， 0 닙 

선명환 

배증릭 

김영모 

남중호 

팀 

중등부 4팀 

8교구 1팀 

14교구 3팀 

20교구 1 팀 

4교구 2팀 

1 7교구 2팀 

8월 8일(월) - 8월 1 3일(토) 

8월 8일(월) - 8월 16일(화) 

8월 9일(화) - 8월 1 7일(수) 

8월 10일(수) - 8월 1 8일(목) 

8월 11 일(목) - 8월 1 8일(목) 

8월 1 2일(금) ‘ 8월 20일(틴 

간 

11교구 3팀의 팀원들은 각자 타 국가에 여려 차례 단기섣교를 다 

녁왔으나 동말레이시아 섣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성명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로 우장아는 일이 더욱 줌요쨌다. 팀윈 

모두가 무슬림에게 선도알 특권을 가진 사실에 감격했다. 우리도 그 

들저렴 태어났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 이방인이었으나 추님의 예정 

아심과 은예에 임입어 요늘날 선아는 자로 당당이 서게 된 것이 아 

닌가 11교구 3팀은 동말레이시아 왕의 생일이 있는 연휴 기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 삼엄안 경비 속에서 정잘에게 붙들혀 가기도 

아고 운전기사와 숙소를 정하지 못해 많은 어려용을 겪어야 쨌지만， 

때를 따라 내혀추시는 만냐저렴 달픔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 

예중에선교를마졌다. 

추 모투 독마레이시아에 처요 가 티워틈。|에도 사도뺏저과 써 모드 , 02 디」디 "2 。

건흘 하나님에게 맏겼다 . 내가 하느 건이 아니고， 내가 안 층 아 
，、 g 口 E M " • L ~、 드 르 

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 모든 것은 아나님께서 하시 

는 것이기에 범사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냐의 추권을 아나님 

께 내어드리게 되었다 이연~ i!!.<H 당장) 

휴 사실 뺀되는 섣교지만 그 마음은 cH번 달랐던 것 같다 선 
교는 중단알 수 없는 것이다 그 사심을 마음에 새기며 그 웅요성 

을 깨달으며 암으로도 준비하고 냐아가겠다 . ?J정운 징샤(종무 ) 

휴 선교를 떠나기 선 불의의 교통사고로 딸이 다쳐 병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 상왕이 어려울수록 주님은 오이려 내 마음을 영안 

케 하사 근십과 걱정을 내혀농고 요식 추님 뜻에 순응하게 하섰 

다. 뎌불어 모든 상왕에 감사하게 아섰는데 냐의 생각과 계 획은 

어리선고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느 캔음 깨단이f다 . 오진 수훗아 
• ’ ’ L.. ^ c: ζ ‘ ’‘) 

며 추님이 추시는 상왕에 감사하며 살겠다 이와cg ::J.<f(서기) 

솥 무슬럼어l거| 저음으로 선도아게 되었다 그들의 심령은 녀무나도 
작하고 하나님에 대안 판심과 호기심도 많았다 . 그들이 갖고 있는 

하냐님을 앙안 열망과 판심을 보고 앙으로의 비선을 밥건였다. 더 

많은 시간을 무슬림을 위해 기도아고 선교하며 나아가겠다 잉순록 

::J.<f( 획까，) 

휴 선교를 암에 있어 두려웠으나 추닙꺼| 모든 것을 맡까신 이유와 선교의 목적을 깨달았으며 복음 선도에 대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알게 되었다 . 뎌욱 감사하며 사랑으로 냐아가야 

하는 냐의 사영을 잊지 않고 건고이 하겠다 g수영 뀐사(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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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사역 중인 섣교팀 (1 0개 팀) 

팀 

23교구 2팀 

11교구 5팀 

16교구 2팀 

20교구 3팀 

17교구 3팀 

대학부 4팀 

대학부 3팀 

대학부 6팀 

대학부 5팀 

청년1부 4팀 

간 

8월 1 일(월) - 8월 8일(월) 

8월 1 일(월) - 8월 9일(화) 

8월 1 일(월) - 8월 9일(훼 

8월 1 일(월) - 8월 9일(화) 

8월 2일(화) - 8월 9일(화) 

8월 2일(화) - 8월 9일(화) 

8월 2일(훼 -8월 10일(수) 

8월 3일(수) - 8월 11 일(목) 

8월 4일(목) - 8월 12일(금) 

8월 5일(금) - 8월 1 3일(토) 

기 

훌 우리를 기보거! 맞아준 롱하우스 추민들에게나 우리를 핍박하고 내 
• 쫓으려고 쨌던 경잘들에게나 그들을 양안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 

랑을 느꼈다 . 그들은 스스로 윈해서가 아닌 나연서부터 무슬림이 

된 불쌍안 사람들이었다 . 내가 택암받았음이 얼마나 갑사안지 알 

게 되었으며 , 무슬림 선교에 대해 열망을 품고 냐아가는 비선을 

갖게 되었다 . 이껴l옹 뀐사t외료 j 

휴 어느 상왕 가운데서냐 하냐님께 감사하고 냐를 부인하고 내 모 
든 것을 성리하고 ， 내혀놓게 하섰다 . 자기부인을 더 아게 되었요 

며 더 순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선짤 것이다 . 요양순 

잉.<f(부외계) 

취재 임동현 기자 



헬쩨l톨I헤 
E.t 훌S훌 l끽톰를홉il~ l 를F'"C' VV-..a:.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어떤 공연으로 영아부 Of7들을 즐 

겁게 해 줄까? 인형극이 좋을까? 작년에 했던 샌드애니메이 

션은 어떨깨 여러 자| 상勳| 맞추어 이번어{는 성극으로 준 

비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권시님들과 함께 준비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공연자 혼자 준비하거나 달료단든 %는 

젊은 선생님들과만 히던 것에서 늘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도 

외주시던 권시님들이 전면에 나서시게 된 것이다 주님은 내 

가할수 g을까또는나는할수없을것 같은데 리는생각 

등에서 ‘나는’ 과 ‘내가를 버리게 하셨고 능력이 부족o"f7j어| 

은혀l로 더 E능얘! 채워주실 것E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자원 

흔)O lO fLl었기에 그 순종이 더 아름다웠고 부르심 따라 온 믿 

음이었기에 더 은혜가 되어진 시ι!O I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준비한 성극의 내용과 다름이 없었다 우리 

가 이것으로 캠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는 스타가 되길 원하 

지도 않았고、 세상 지식으로만 충만한 박시와 같이 명예를 얻 

길 원하지 f능댔고 이것으로 잠시라도 영화를 누리길 원하지 

도 않았다. 그저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그 길이 명여|와 시람들의 박수가 없는 울퉁불퉁한 길일지라 

도、 히나님이 기뻐하사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길 

에 Ai는 것. 그것이 이번 성경학교 성극의 주제였다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부모님들도 그 은혀| 가운데 함께 있었으리라 

믿는다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 

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갈을 가길 소묘팅}는 우리가 되기를. 

단지 극 요뻐|만 %논 것01 아닌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 

여 그것을 깨닫게 히신 주님의 은혜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만 gk논 것이 O fLl라 오늘도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함 

께 해|며 q와 호흥해}는 실아 있는 은혜인 것이 

다 물론 우린 부족했다 대사도 까먹고 때론 손 

발이 안 맞았다. 그러나 함께라서 즐겁고 감 

사했다. 그런 부족한 5%를 5009입 은혜로 

채원주사는 주님. 2011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성극을 마치며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린다 

박진수(교사， 영아부) 

’ 

주깐충현 

'1랑멜l 루댐 맡빠펠LI~t 부족한짚|와 7l도로 O삐|털 l 주님 
의 사랑을 얼마나 듭/û f갈까 기대하기 보디는 X쩌|되는 시?JOI 생71지는 않을까 Of이들이 

지루해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학교를 진행 

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지f을 부인하지 못한 나의 걱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 

르팅f셔서 OfO들을 많이 불러 주섹 그동안 여러 자10며로 유아빼| 나.2}: 1 못한 O떼들이 성경 

학교에 나이왔습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전날까지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실아 계시고 유아부 O fO l들에게 상{i닷l도 못할 큰 시랑을 버|풀어 주신다는 것 

을느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 순서일 때만 해도 빈뻐|가 많았었는데 급한모습으로 엄마 손을 꼭 붙집고 예배실로 

오는 0에들을 보며 꾀 감시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μ|간인 주일예~H도 0매|들에거}는 길게만 느껴지는 

데 4시쟁|나 되는 성경학교가 지겨운 시캔| 될 수 있겠다는 생객| 들었습니다. 따|만 O fO l들이 즐거운 

제 1162호 

모습으로 또 진지한 모습으로 친앙과 율동을 하고 맛있게 간식을 먹고 성령의 열매들을 따서 먹는 게임을 하고 주님 

이 전자를 만드셨듯이 하늘과 딩에 주님의 장조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인형극 ‘노아의 방주’를 보았을 때 

는 01미 마칠 시LIOI었습니다 시간 시a버빠 주님에 대한 사링을 마음속 갚이 키워가는 01이들의 모 

습을 보며 그 시ζ떼 어찌나 훌꺼|만 느껴자는지. 즐거워하는 01이들을 보며 마치 천국 죠~I에 온 것 

만 같은 가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시간 동안 많은 OfO들이 %응어l도 불미스러운 사과} 나거나 하는 일 없이 0에들이 건강 

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료h하는 유아부 O떼들이 더더 

욱 주님을 시랑하고 주님께 사랑 받는 귀한 천국일문들로 지러나기를 기도홀κ|다. 권예지(교사， 유아부) 

’------- ----- ----- --- -- ----------------------- ------------------ -- --- ------------- -

아'1봐 웰써l 한 원명꽉2 L벼딸주희가 EH어L써펌해보는것들이참많다그모든 
것들이 낯설고 서툰데 영아·뱀| 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주희가 ofLf님을 사료텀~고 71쁘시게 하는 0매 l로 자2m를 

원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영아뭐| 나오면서 성경학교가 많01 기q려졌다 교회를 항해 오면Ai도 L빠 OPI를 

안고 영아부 성경학교에 나오다니. 01러한 때가 내게도 오는구나 히면서 마음이 기했다 

기다렸던 영01부 여름성경학교에는 웃음과 감동， 메시지가 있었다 아기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의 웃음이 있었고 하나 

님이 주사는 메시지가 있어서 감동이었다 예뻐 분빈공부를 통해서 언약의 해i님꺼써 당신의 언뿔 반드시 01루 

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것과 특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셨 

다 주화를 양육홉뻐| 있어서 아무리 뛰어나게 기른다 해도 하나님 없이 키우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또한 돈， 명예， 지식， 인기 등은 다 시라지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삶의 자추}는 하나 

님의 기록지에 다 남아 있띨 것이다 주화를 어떻게 카울까 고민이 많지만 세상의 돈， 명예， 지 

식，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밀씀 위에 든든히 세워서 십자카의 길을 걸어가는 주희로 양 

육하기를 소E딴!Cf. 주희의 신앙의 기초를 영아부 때부터 치근 차근 다져 갈 수 있어서 침 감 

사하다 내 생애 첫 영이부 여름성경학교에 오기를 참 즐한 것 같!Cf. 신항현(집사， 영아부) 

-----~~~-~---------------------- ______________ J _______________________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린 아U랩} 맡한 믿픔플 훌효헤 매년 렴성경핸 때 나 
에게 들리는 첫 마디는 아이 엄마의 ‘교회에 차로 태입다 줄 수 있어?로 시 

ξ훈!Cf. 나의 마음은 향상 갈등효!Cf. 꼭 사탄의 시험을 치르는 느낌이랄까 

따|만 그런 것도 잠시， 나는 OfO l 엄D뻐 0매될을 태우고 교회로 흔하 

고 있다. 교회에 도착하고 다들 각자의 여름성경학교 교실로 01동히는 모 

습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01들의 미소를 볼 수 있다 효믿들을 만난 

다는 생각 때문인가 하고 믿변히 생각을 했다 큰 O fO l는 초등부로 가고 작 

은 O fO l와 나는 유아부로 1.1Cf.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는 유아부에 작은 봉사라도 
하고 싶은 D띔01 들었지만 많은 도움은 되지 못했다 성경학과 시댐고 전도AI님의 밀씀이 

이어졌다 O fO l들의 그 맑은 눈동재} 말햄| 읍풍되는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다. 매|거| 

--.----.--. --~~쩍→ ------------------------

도 저런 마음과 눈빛이 있다면 좋겠다 라고 떠올리다 괜히 머쓴해졌다 

그2.1고 여러 자| 프로그램을 진행}는 과정에서 O떼들이 선생님들의 말씀[H로 일끓란하 

게 움직이며 즐거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말훨I1 순종하며 ~IC맨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히실까 생ζ에 들었다 “수고히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를 쉬게 하리라~(마 11 :갱:). 나는 히나님은 항상 뒷전01고、 나의 지존심과 의가 먼저였으며 얼 

마나 세상을 쫓아 살고 %는지 회개가 됐다 01침에 활짝 웃던 O fO l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는i다는 생ζ뻐| 기뻐했을 거라는 생 

ζ베 들어 내 자신이 힌없이 부끄러워졌다 나도 이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댐이 간절했다 이번 렴성경학교를 계7l로 나의 믿음생활어1 7 15:와 말씀이 더욱 묶하 
길 소묘딴!Cf. 김정현 (집사1 유Of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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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남편과 결혼한 후 주님을 만나 지금껏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주님 

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와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 나이 쉰 

을 훌쩍 넘기면서 사는 게 바빠 건강을 돌볼 져를도 없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몸 

에 무서운 암덩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로 주님을 만나는 일도 게을리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든든한 빽으로 항상 기대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암이라는， 그것도 여자인 

제게 무서운 유방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 

았습니다. ‘저에게 왜? 일밖에 한 것이 없는 저에게 왜?’ 정말 야속했습니다. 야속 

함도 잠시，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중 교회 집사님을 통해 유방암 전문의를 소개받은 

뒤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술술. 정말이지 수술 후 경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 

았고， 지금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없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변 지인과 교회를 통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 

다. 이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이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 

다 주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수술 전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 많은 위로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사 

는 게 바쁜 나머지 같이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 컸지만 요즘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 

용하며， 주님의 사료띨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병원 가던 

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전소영(성도， 12교구) 

기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신 아바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 기도드립 

니다. 앞뒤 높은 산， 평야가 없는 

논밭.-0-골짝에서 흘러 모아진 

넓은 개울. 그땐 무척이나 넓 

어 보였던 개울과 그 맑은 

물， 돌맹이를 들추면 다슬 

기도 잡고 메기도 있던 개 

울이지만 지금 보면 참 초 

라합니다. 그러나 제가 컸 

던 꽃 피는 소박한 ιL골의 

좋은 추억을 주신 주님께 감 

사를 드리옵나이다. 겨울엔 손 

이 텃고 여름엔 산딸기를 아주 

까리 잎에 싸 먹던 아이가 지금 이 

렇게 장성하여 옛 추억을 생각하며 행 

복한 감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구멍가게조 

차 없던 동네에 생필품 가게가 생겨나 그곳에서 사 먹던 사탕 맛이 얼마나 좋던지 

요. 그러나 돈을 주고 한 주먹 실컷 사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싶었던 

기억묘L이 있습니다. 

소매 끝에 콧물 닦던 보잘것없던 촌 아이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게 꿈만 같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크신 사료뻐l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히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주시고， 특히 전통 무용도 배 

우게 해 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신 것 너무도 자랑스 

러우며， 묘별 주신 것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지혜로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시어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티블 같은 존재로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뭔가 하고자 하 

는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로 따뜻한 사료띨 나눌 수 있는 품성을 주신 것 감사드립 

니다. 곱게곱게 살아가게 복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제 마음속에 어떤 걱정도 다 아 

시고 막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블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통해 물 

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딸 태의 

열매들도 주님 성전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과 주변 믿음의 친구들도 모 
두 감사합니다. 더욱 간절한 소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없는 저희 친지에게 

、‘~

믿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걸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죄은경(집사， 에바다부) 

혹옴캄힘 

2이 1 년 8월 7일 @ 

무.21으|삶어써 

부엇이 1t장흥 

요한1t? M람들 

옴아마도세상 

에시뱅복한싫 

율샅아1t는데 

도울이될만한 

껏률흩 1t장흥 

요하개| 여밑 껏。|다. 그래서 더 훌옴， 더 나올 싫을 참11 위해서 요늘도 

우리는 매무 분주하다 그핸l 그껏돌이 잔십로 흥요한 껏들잎1t? 대답 

을 “아니요!"이다 진실로 충요한 껏이 무엇민7!; 1 본문올 한 단어로 설명 

한다 

어린 양(껴15:6'"에 ! %띈 훌핸M부터 약힘흩 상’Sl하는 대표쩍믿 똥률 

이다 더군다나어린 %폼 더 악하ct. 따2t^i 성공과뺑복흩후루하는 ^t 

림롤뻐l 어린 %폼 분명 관심 밖。πt 그런[i1 성정을 정반[Ho n:t. 성명 

응 모든 M람흩뻐11t짱 흥요한 껏이 어린 앙암흩 검발한다. 어i린 행| 

천국어써 뱅해7!; 1는 모든 한송의 좌{에11 1[1뭔。πL 바로 어린 행씬 

여l추 그리스도까 천궐{써 드려π|는 모든 찬종의 쩌목이다 。|껏올 알았 

던 세례 요한올 요단경뻗어|서 여l추넘옳 보았울때 “!i!2t 서|상초|를 7!; 1고 

l'는 하나넘으l 어린 ootol로다，"(요 1 :29)라고 오|졌다 빼추넘을 하나넘 

으| 어린 %‘。，^ I다. 하나닙으| 구윈껴|획에 E총:1;t여 쪼If.!톨슬대~1;때 !I 
앵 쩨품이 도|싣 어린 ooto ，^ 1다(1; 1 10:4，9"'1 이. 그러므로 우리으| 모든 

초칩옴 어린 %‘。씬 여l수넘깨| 있어야만 얀다 그럼어l도 시림률을 “어린 

ootol 무엇흩 힐수 있겠U?"고 비아닙태린다 우리도 이 시힘톨 흥에 있 

πl 않올1t? 어린 %올 외면맡 때 우.21는 11장 그리고 %헨히 비참하께 

될 껏이다 어린 %쏠 멀시하고 무시하던 악힘흩 모투 호MH하πk 

어린 %띈 개룩하신 창초주。，^ I다 어린 양 

에께 모든 존구|와 영굉받} 한 

송훌돌려드리 

짜. 나으l 삶으| 

충심에짜리 

잡고있는올 

잦세상으| 껏 

들을모투버 

리고어린%쏠 

모시어들이 

며 그분율 

한양하자. 

아먼L 

2676 이현영 

2677 이현우 

2678 김유준 

2679 오수아 

2680 박지환 

2681 유병철 

2682 진은경 

2683 서노아 

영아부 

영아부 

영아부 

영아부 

고등부 

앙육반 

앙육반 

앙육반 

12 

12 

14 

17 

8 

22 

19 

이신동 

최한태 

윤석구 

최미자 

2684 백옥분 양육반 

2685 김신자 앙육반 

2686 정미리 앙육반 

2687 하정 민 초등2부 

2688 조미정 청년 1 부 

13 

20 

6 

9 

3 

황정희 

김금숙 

윤석민 

장은숙 

2689 이명숙 12 박미향 

2690 강남철 앙육반 

권진숙 앙육반 2691 

22 안정자A 

22 문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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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삐쇼씩 

‘훨 만일 우리의 복음이기èJ었으면 esk하는자들어|계 가리어진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히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음의 광채가비지지못하게 염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흥릭 교회주변 견도 

일 시 여핸희 1옐(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장소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IO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기도의 창 츠허 

o L.,; 
남전E회 20앨퇴 14:00 
남전도회 1357지회 ?JJ7.호 2 4 6 8지회 tlJ7호 

멘드톨 연주대 수린외 

일 시 Z앨웰 9α~ηm 징소 ‘충현기도원 

익기 대여 

대 상 ’ 충현음Q，IOP떼미 수강생 
문 의 ‘ 친앙위원회(내선 200) 

띠 201l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 
생이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창 1:D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 대여한 약논교회 E빼'^iPi 옆0/7능훌꾀다 

션교언어 혼런 
일시‘매주일 1500 
장 소 ‘ 재교육관 tIJ6회우크리매|나)410회동밀레이시에 504회인되 505.회네띨)500회버|트냄 

당였회스리랑카)500회킴보디Of) 510;회라오쇠 a 충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복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종(요 3:딩이 되게 하싶l 

델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 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구주로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냉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히는 은총의 통 
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거l 째고， 예수 펴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a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히는 천 
국일문(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1Zl 1년 1인 1명(1.1.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핸 일(딛 1:3)0\]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 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틀(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힘양충현농원) 및 준공 
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떼 띠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 :3)이 되게 하소서. 

1 최춘환 성도(김화진 은퇴집사의 남펀 최선명 
집사의 부친 신현철 안수집사의 장인， 10교 

구 망우1구역) /7월 28일 별세， 7월 30일 장례 
2 이현덕 성도04교구 삼성2구역) / 8월 1일 별 
세 ， 8월 3일장례 

3 서희락 씨(장온순 집사의 모친 ， 1 5교구 방배8 

구역) / 8월 2일 별세， 8월 4일 장례 
4 홍경식 성도(이선화 집사의 남편 ， 14교구 양채 

2구역 ， 4교구 홍성우 성도의 부친 공은순 집 
사의 시부) / 8월 2일 멸세， 8월 5일 장려l 

옐애 

충헌복지관 직원 모집 

1.모쁨문 시회복X때}회빼팀 댐진딘g배인 프로그램 짧 / 혐잭 
A뼈교의 AI회복Xμ11급 X댐증 소Ã/J:1. ~씬보긴ξ문요원 자격증소짜우대 윤진면허2증 01상소Ã/지 우대 

2碼^i류 이력새시ε벌~， ^f7 1쇄서 즐업증영서 성혐영서 경력증영서 쩍증시본， 주민흙등본， 많l징 추천세티교엔 
3찌홉01갑 16일빼 17:00η때우연 및 방랩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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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9lt)CMTC 션교훌헌 
밑시 :8뀔 7밑(2.) 장소 : 빼다니톨 

시 간 | 강 의 

18.1하18:25 I 오리엔테이션 
18:엉1"19~51 주지|강왜하나님의 교회와 선꾀 
19:1장v1!l"45 I 2이1년도 선교정책 

장소 1 

2011 년도 쩌14자 악용 및 셰례식 

학습자 | 장 소 | 셰려|자， 개증자，임교ÃI 1 장 소 
기독흔 | 교육관 | 세헤란 교육판 

(김정훈 옥사) 1 309호 문성수 목사 1 304호 

성경개요 | 교육관 | 교회롱 | 교육관 
(장지원 옥사) 1 309호 박지훈 목사 I JO.↓호 

기독교 개요 | 교육판 | 구원흔 | 교육판 | 유아세혜란， 1 교육판 

(황의연옥사) 1 309호 박은효목사 1 .lO4호 I (하형욱목사) I 307호 

|교구별교구얼” 
문당 1 -:: . ~ 1 문답 | 

| 장소 장소 

성인 학습 셰례식(찬양얘배， 본당 유 아 1 (오후 3시， 갈힐러흉) 
오후 4시 %운까지 잉실 바항 | 세례식 | 오후 2시 영분까지 입실 바랑 

유아세려|지 시간 

8월 14일 I 15:(XH5:50 
띠덤주일) 12쿄자-

16:00-16:40 
l교시 

15:00-15:50 
2교시 

16:00-1 6:40 

찬앙예배 

8월 21일 

(주일) 

8월 28일 

(주일) 

날찌 

2011년여톨수현회 

구약상g 혹의 Dll수그리스도’(장 1:1) 

부서 1 일 시 | 장소 

칭년2부 18월 12일(금)-13일 토) 1 충현기도원 
사랑부 18월 13일밑 복지관 지해충 

청년1부 18월 14일(주1-15일(월) 1 충현기도원 

2011년 CMTC 션과수헌회 
밑시 :8월 13밑(톨) 9:30-12:30 
장쇼 : 찌1교육뀐 501 호I"fIf!fI.료뼈'9P11 

13 (토) 

강창원/이향란 
녹 11 :37 -54 

12 (금) 

박만복/정구현 
녹 11 :33-36 

새벽 기도회 (8/ 8 - 8/14) 

1o (수) I 11 (목) 
문성수/이상배A I 강호생/이연구 
녹 11:14-26 1 녹 11 :27 -32 

9 (화) 

박은효/안연식 
녹 11 :1-13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BJ호 I 

* 1 성수‘ ... "잉 

---..J한릉억 

l찮 ÁA혈밸 
않잃길굉 I~擁擺號 

융필i핑I 파일 ï캅꿇 

.암필I훌æ률틈l 

스연~'i!I . 

깅냥역 • 

예배 담당 (8 / 10 - 8/ 14 ) 

예배 ! 설교 |사회| 기도 | 찬 양 
수요 1 1 그리스도의간구않 17:22퍼)유현철목사 |정민권|유춘남| 혹암에얀백생들을보라(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I 내가곧생명의 떡이니라(요 6:47-63) 박만복강도사 |최상민|김영은 | 성자의 귀한몸(실로암찬양대) 

금요집회 | 김성관목사 |황의연|얘루살캠 뺨대·오케스트라 / 중등부중창/ 총현응.<?j써더1 01 현O끊주 

주일 니 확신(녹 23’44-46) 박지훈목사 |문성수 |안석현 <예배전찬잉 

주일 II I 확 신(녹 2째-46) 박용현 목사 | 강호셈 이성섭 | 내 평생에 7뜯 길 외 /뾰에 박소영(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III I 확 신(녹 23:44-4이 김성관 목사 ! 유현철 l 김신국|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외 /뾰에 박소영떨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IV I 확신(녹 23:μ-46) 정민권목사 |장지원| 권영옥|내 영혼아찬OJ해외 /오르간최인경(벤엘찬양대묘가니스트) 

주일 vl 확신(녹갱-46) 양재웅목사 | 탁정헌|강철형 1 0 ] 세상은요란하나외 /소프라노정나혜(벤엘찬양대) 

주일찬양 l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엠 4:17-32) 김성관 목사 | 이광현 | 현준봉 | 핸드벨 연주대 / 2교구 

날찌 

8/10 

8/ 12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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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분·들 l 

김정훈 
7교구 

박용현 
14교구 

양재웅 
주t.~힌 

이현석 
6교구 

탁정헌 
9교구 

김익환 
15교구 

박근백 
고등부 

안치원 
%교구 

이태원 
19.교구 

최상민 
대학부 

황의연 
2교구 

김운창 
1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강호성 
잉교구 

나기태 
선교위원회 

박인기 
어H메부 

유현철 
1교구 

장지원 
11교구 

하종철 
21교구 

·위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강창원 
20교구 

김준민 
3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재진 
1l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짧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오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I ]:(Xl 때남부펴，10:200땀역 경유) 

@오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여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어 및 수 
회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멍뻐1 중국어1 
몽골어1 러시O뻐，킴보디O뻐， 인도네시O뻐로동시통역됩니다 
$띠1ireJ.ß lr.J뼈li:l1s il Er뼈， arese， 빼Bll9J<J"d양1 
벼@않 are ilVili<til at 1t'e 앉쩌1 a ci:d< 뼈영ψ 않~， 

<J"d&i 벼뻐， arese, 뼈-gin， fi.ssiJl, 않rtXXIa1 <rd 
h:b"esiæ <Je양'lJf!:J양tJe a11t'e ()-e a ci:d<뼈빼없~ 

기도원집회안내 (옆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보」 단 u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말자 김연식 
14교구 3교구 

나영실 송진경 
22교구 대학부 

이복순A 이복순B 
20교구 1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시랑부 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김숭회 김진협 

강욱련 
2교구 

김정자 
16.교구 

윤인숙 
6교구 

임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송요한 

l 강도사 박만복 정년1부 

· 선 

·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오숙영 욱미자 
13교구 9교구 

이욱주 이향란 
18교구 12교구 

정원엽 최문실 
23교구 1교구 

· 전임지휘자 

· 전임연주자 

사 교 

·l!E!lm!l“ .. ι，----

구 분 시 간 장소 
장년 1 부 오후 12 : 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 : 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QO(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40 (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애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l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야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 0 ‘} 4'-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1 i닙- 오전 10:45 지:]1 교육관 407호 

1: %2 4'-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x τ I: f ti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τET님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4:30 지1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j 


